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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라마누자의 실천론을 중심으로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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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요어: 라마누자, 박띠, 박띠 요가, 쁘라빠띠, 신의 은혜]

본 논문은 라마누자(Rāmānuja)의 실천론 속에서 박띠(Bhakti)와 쁘

라빠띠(Prapatti)가 어떠한 의미로 취급되며 또 두 개념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인도 전통의 요가, 따빠스 등의 다양한 수행법이 전승되었는데, 베단따 

학자뿐만 아니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위슈누(Viṣṇu) 종교의 지도자로서 

라마누자의 실천체계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수행법이 나타난다. 

따라서 먼저 혼선을 빚고 있는 라마누자의 실천론을 체계적으로 정

립할 필요를 느꼈다. 정립된 결론을 가지고 특히 정통 베단따 학파의 

수행론과는 달리 해탈의 길로 제시되고 있는 순수 종교적인 대안인 神

의 품안에 은신처를 찾고자 하는 ‘歸依’, ‘獻身’ ‘隨順修行’의 뜻을 지닌 

쁘라빠띠와 신을 信愛하는 박띠의 의미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종래의 일반적인 의미의 신에 대한 귀의, 헌신, 신애하는 종교적 정

서를 지닌 쁘라빠띠와 박띠,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신의 은혜

(prasāda)를 강조하는 유신론적인 해석이 라마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도 전통의 수행법인 명상의 의미 내지는 초월적 인식이라는 영역으로

까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보았다. 이 점에서 라마누자

의 여러 다른 저술 속에서 각기 다르게 사용되는 박띠와 쁘라빠띠의 동

일성을 확립하는 실마리를 찾았다. 또한 신앙과 헌신만으로도 해탈할 

수 있다는 충분한 종교적 가능성을 새롭게 새길 수 있었다.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bhakti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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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인도의 대다수의 철학파와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해탈을 

실현하는 수단은 다양하다. 우빠니샤드 와 베단따 학파의 전통적

인 명상방법뿐만 아니라, 바가와드 기따 가 제시하는 갸나 요가

(Jñāna-Yoga)와 까르마 요가(Karma-Yoga) 박띠 요가(Bhakti-Y

oga)의 세 가지 요가, 그리고 빠딴잘리(Patañjali)의 요가 수행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어왔다.

베단따 학자로서 라마누자는 전통적인 우빠니샤드 와 바가와

드 기따 의 방법과 요가 방법 모두를 수용하면서도 사랑이 모티

브가 된 ‘神에 대한 信愛’를 뜻하는 박띠(Bhakti, Bhakti-Yoga)를 

자신의 실천체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결정적으로 박띠가 해탈

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뜻한다. 하지만 라마누자는 몇

몇 자신의 저서를 통해 순수 종교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는 神의 

품안에 은신처를 찾고자 하는 ‘歸依’, ‘獻身’ ‘隨順修行’의 뜻을 지닌 

쁘라빠띠(prapatti)를 박띠와 더불어 해탈의 길로 제시한다. 또한 

신의 은혜(prasāda)를 마지막 수단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라마누자가 자신의 사상과 실천 체계 속에 앞선 인도의 

여러 전통들을 종합적으로 융화 소화해냈다고 하는 업적으로 위

대한 사상가 또는 종교지도자로서 칭송받고 있으나, 그 만큼 그의 

사상과 실천체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라마누자의 실천체계를 가름해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

1. 바가와드 기따 의 까르마, 갸나, 박띠의 세 가지 요가로서 

라마누자의 수행 방법을 이해하는 관점.

2. 일곱 가지 보조 수단과 함께 박띠 실행으로 나누어 보는 관

점.

3. 라마누자가 속했던 Vaiṣṇava파 측에서는 그가 해탈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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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오로지 쁘라빠띠(prapatti)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 

이와 같은 관점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 볼수록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그러나 S.N. Dasgupta가 언급하듯이 인도의 有神論的 

神秘主義의 해결점을 인간의 현실 삶에 부여된 의무의 실천과 그 

세계로부터 탈출이라는 절대적 포기의 ‘조화’1)로 볼 때, 대중의 언

어로서 종교적 진리를 표현하려던 운동의 일환인 박띠(Bhakti-Yo

ga)와 쁘라빠띠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두 길은 단순히 논

리와 철학을 통한 비현실적인 지식의 습득보다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길로서 그 효용성이나 

가치적 측면에서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 그런 점에서 대중을 

해탈로 인도하기 위해 가장 대중적 감성으로 다가가려 했던 운동

이 박띠와 쁘라빠띠라 할 수 있다. 

그러면 해탈의 수단으로서 과연 이 두 종교적 실천행이 진실로 

해탈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이 두 길이 각

기 지니고 있는 신애와 귀의라는 통상적인 일차적 의미 정도만으

로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통해 라마누자가 

두 개념을 단순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 

본다. 실제로 인도의 대부분의 종교가 해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신앙(귀의), 지계, 정진 그리고 명상, 지혜라는 과정을 반드시 필

요로 하듯이, 그와 같이 라마누자 역시 자신만의 실천수행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앞에서 여러 관점을 

제시해 보았듯이 라마누자의 여러 저술을 통해 라마누자만의 실

천체계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설정해 보고, 그 다음으로 

그 체계 속에서 각기 해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정의

되고 있는 박띠와 쁘라빠티가 어떤 의미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이 두 개념이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1) Dasguptata(1927)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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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천체계의 구조 설정

라마누자의 여러 저서에서는 수행의 방법이 조금씩 차이를 보

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혼란을 야기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라마누자의 저서들의 내용을 살펴 그의 실천체계

의 구조를 정리해 본다. 

먼저 베단따 학자라면 대부분 주석을 하고 있는 기따 바샤(Gīt

ābhāṣya) 의 내용을 살펴보면, 라마누자는 바가와드 기따 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빌려 쓰고 있다.

강렬한 사랑이 없어서 기억(smṛti)의 실천이 어려울 때는 akṣara(아

뜨만)의 본성에 대한 고찰에 의해서 생기는 아뜨만에 대한 直接知가 

더 좋으며, 심지어 이 아뜨만에 대한 직접지가 성취되지 않았을 때는 

아뜨만에 대한 직접지를 얻는 수단이 되는 아뜨만에 대한 명상이 더 

좋다. 심지어 이 아뜨만에 대한 명상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명상의 수

단이 되는 결과를 포기한 까르마가 더 좋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祭

祀(karman)를 실행함으로써 직접 죄가 소멸된다. 

그리고 평화는 manas에서 나타날 것이다. 마나스가 평화롭게 될 

때, 아뜨만에 대한 명상은 성취될 것이며, 그 명상으로부터 아뜨만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직접적인 통찰로부터 para

bhakti가 생길 것이다. 박띠 요가를 실행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아뜨만

에 대한 박띠가 최고이며, 마나스가 평화롭지 못한 자(ātmanniṣṭhā)가 

결과에 집착없이 까르마에 전념하는 것은 헌신을 얻기 위해서는 최고

로 좋다. 왜냐하면 까르마는 아뜨만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이다.2)

2) atyarthaprīti-virahitāt karkaśarūpāt smṛtiyabhyāsād 

akṣara-yāthātmyānusa　dhāna pū rvakaṃ 

tadāparokṣya-jñānamevātmahitatva viśiṣyate / ātmaparokṣya jñānad 

apyaniṣpannar-ūpāt tadupāyabhūtātmadhyanam evā tmahitatve viśiṣyate 

/ ··· ātmaniṣṭhasyāpy aśā- ntamanaso niṣṭhāprāptaya 



박띠와 쁘라빠띠의 상관성 연구 ∙ 1 8 5

이 내용을 간추리면 수행의 단계적 상승을 볼 수 있다. 

1) Karma　Yoga의 형태로 볼 수 있는 祭祀行爲 속에서의 신앙.

(karmaniṣṭhā)

2) 마나스의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 획득. 

3) Dhyāna-Yoga(bhakti-yoga)로 볼 수 있는 아뜨만에 대한 명

상.(ātmadhyāna) 

4) Ātmadarśana로 볼 수 있는 아뜨만에 대한 직접지.(ātmaparo

kṣya)

5) 높은 박띠(parabhakti, 헌신)

6) 기억(smṛti) 형태의 박띠.

베다아르타 상그라하(Vedārthasaṃgraha)  내용을 본다.

그 최고의 브라흐만인 最上의 人格은, 모든 사람이 [과거로부터 반

복된] 전(前) 생애 동안 쌓은 惡[業]의 적취를 無上한 善[業]의 적취로

서 파괴시킬 때, 모든 마음을 바쳐 最高人格의 蓮華와 같은 발에 歸依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될 때,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 뒷받침되

어 샤스뜨라의 原理[實在의 本性]的 가르침의 眞實相을 알게 되어, 그

것에 기초하여 매일 매일 이루어지는 [意의] 平靜(śama), [감관의] 制

御(dama), 苦行(tapas), [身‧ 口‧ 意] 淸淨(śauca), 忍耐(kṣamā), 正直(ārj

ava), 畏不畏의 상태의 구별(bhayābhayastāna-viveka), 憐愍(dayā), 不

殺生(ahiṃsa) 등의 자아의 德性을 몸에 갖추었을 때, 種姓과 住期에 어

울리는 지고인에 대한 숭배가 외적으로 나타내는 일상적 또는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祭祀 실행과 금지된 것을 피하여 전념할 때, 至高人의 

연화 같은 두 발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때, 또한 그 헌신(śara

ṇāgati)으로부터 생긴 중단 없는 讚嘆(stuti), 憶念(smṛti), 敬拜(namask

ṛti), 禮拜(vandana), 精進(yatana), 讚揚(kīrtana), 타인의 德의 聽聞(guṇ

aśravaṇa), 禪定(dhyāna), 崇拜(arcana), 歸命(praṇāma) 등으로 기쁘게 

된 자비심 깊은 지고인의 은혜에 의해서 自己의 內部의 暗黑이 파괴될 

'ntargatātma-jñānānabhisaṃhitaphala-karmaniṣṭhiva śreyasītyarthaḥ // 

GB 12.12, pp.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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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다른 동기 없이, 중단 없이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며 애정 어린 가

장 순수한 直接知에 도달된 暝想(anudhyāna) 형태의 박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3) 

위의 글에서 라마누자가 제시하는 실천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점을 간추릴 수 있다.

1) 聖典의 중요성이 박띠에 대해서 하위이며 보조적으로 취급되

고 있고, 더불어 정신적 덕성의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신앙 형태의 까르마 실행과 다음으로 박띠 형태의 명상(Bha

kti-Yoga)이 제시되고 있다. 

3) 찬탄, 억념, 경배 등의 헌신[專心 歸依, śaraṇāgati]에 의해 신

속에 거주처를 찾아야 할 필요성과 내적지배자인 브라흐만의 은

혜로 해탈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두 가지 인용의 내용을 보면 서로 결핍된 부분이 보인다. 전자

의 경우는 정신적 德性의 개발 요소와 찬탄(stuti), 경배(namaskṛt

i) 등의 비명상적인 형태의 헌신(śaraṇāgati)에 대한 언급이 없다. 

후자의 경우는 아뜨만에 대한 명상이 빠져 있고, 여기서 라마누자

가 사용하는 박띠 요가는 “나의 특성의 반영 때문에 박띠요가는 

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형태를 갖는다.”4)고 하듯이 최고신에 대

한 지극한 사랑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용어들은 전체적

으로 박띠 안에 포함되어 사용된다는 점을 밝혀둔다.

3) so'yaṁ parabrahmabhūtaḥ puruṣottmo niratiśayapuṇyasaṁcaya 

kṣīṇāśeṣajanmopacita pāparāśeḥ paramapuruṣacaraṇāravinda śaraṇāgati 

janita tadābhimukhyasya sadācāryayopadeśopabṛṃhita ..... stuti, kṛti, 

namaskṛti, vandana, yatana, kīrtana, guṇaśravaṇa, vacanadhyānārcana, 

praṇāmadi prītaparamakāruṇika puruṣottama prasādavidhvasta 

svāntadhvāntasyānanya prayojanānavarata niratiśaya priyaviśadatama 

pratyakṣatāpannānudhyānarūpa bhaktyekalabhyaḥ / VS para.91, 

pp.248-249.

4) madgunanusamdhanakrta madekapriyatvakaram bhaktiyogam ··· / GB 

12.11,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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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두 가지 인용을 조화시켜보면 라마누자가 의도한 실천

의 단계는 다섯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성전을 통한 바른 지식의 획득.

2. 명상과 적절한 karman 실행을 위한 śama, dama 등의 자아의 정

신적 德性의 개발.

3. 명상의 준비 단계로서 인간의 죄가 소멸되고, 마나스의 안정을 

가져오는 祭祀行爲(karman)의 실행.

4. 최고 인격신에 대한 신앙 하에 명상(dhyāna-yoga, bhatki-yoga) 

실행. 그 결과 첫째로 아뜨만에 대한 직접적 인식이 생기고, 둘째로 

이러한 인식으로 헌신이 생긴다. 신에 대한 명상은 神의 속성에 대한 

고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세 가지 요가)

5. 至高人에 대한 명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非暝想的 요소인 다양한 

헌신의 실천이 있다.(높은 박띠 등)5)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4항의 명상(박띠요가)과 염상(upāsa

na) 부분과, 5항명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명상적인 다양한 헌신

을 예시하는 부분이다. 그것에는 쁘라빠띠(歸依)를 포함해서 박띠 

등이 있다. 이들이 명확히 구분될 수 없는 것은 수행의 과정이 서

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이다. 

다양한 헌신의 실천과 관련해서 쁘라빠띠를 박띠의 길을 가기 

원하는 자의 첫 발걸음 내지 신앙 정도의 의미로 볼 것인가? 또

는 구나로 구성된 māyā를 초월하기 위해 브라흐만 안에서 은신

처를 찾는 자에게 있어서 출발점6) 정도로 볼 것인가? 아니면 명

상행인 박띠 요가와 관련된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본 논문의 주요 포인트가 된다. 분명한 점은 명상을 통해 아뜨만

에 대한 직접적 인식 후에 오는 비명상적인 헌신 즉 박띠와 쁘라

빠띠는 단순한 통상적인 신애, 귀의의 의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5) 이 5 단계의 실천체계 속에는 불교의 계․정․혜의 실천방법론이 

포함되어있다.

6) GB 14.27, p.133. 7.14,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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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쁘라빠띠가 ‘은신처를 찾는’ 의미 해석을 가지고 라마누자 이

래로 지속적인 논쟁의 주제로 이어져 왔다. 

Ⅲ. 쁘라빠띠와 박띠의 관계성

라마누자는 다양한 명상을 통해서 ‘不死’를 얻는다고 한다. 그것

은 베다아르타 상그라하 에서 언급하듯 다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스승으로부터 성전의 바른 지식을 얻고 난 후, 매일매일 자신의 精

神的 德性 개발에 매진하며, 모든 의무를 행하고, 자신의 마음을 最上

의 存在(브라흐만)에 고정하고, 찬탄과 경배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

고, 또한 그의 여러 이름을 부르며, 진정으로 그를 숭배할 때, 브라흐

만의 은혜로 구제될 수 있다.7)

위의 글은 앞에서 논자가 다섯 단계로 정리했던 실천체계를 그

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박띠는 끊임없이 브라흐만 속에 안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마음을 브라흐만에 고

정하는 명상인 박띠 요가의 과정 이후에 비로소 순수하고 진정한 

박띠에 돌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체 과정은 신에 대한 

완전한 쁘라빠띠(歸依, 자기복종)와 브라흐만의 은혜(prasāda)가 

인간을 구제한다는 ‘확신 또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자면, 박띠의 본질적인 성격이 단순히 몸을 던져 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외적인 행위만은 아니다. 박띠 하에 실행되는 

8 가지 자아의 덕성(Ātmaguṇa)이 찬탄, 경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7) VS, para.91, pp.24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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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무욕, 무탐, 무욕과 같은 내적인 태도를8) 의미하듯이, 박띠

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따 바샤 에서 자주 언급되는 Śaraṇāgati

(歸依), Nyāsa(委託)와 뜻을 같이 하는 ‘쁘라빠띠’9) 역시 단순히 

‘귀의’나 ‘자기 복종’과 같은 외형적인 의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추

측을 낳게 한다.

본래 쁘라빠띠와 Śaraṇāgati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바가와드 

기따  18.66에 “모든 의무들을 포기하고, 나만을 귀의처로 삼고 

향하라”(sarvadharmān parityajya mām ekaṁ śaraṇaṁ vraja)에

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즉 ‘‧‧‧‧을 귀의처로 삼다’, ‘지극한 

마음으로 服從하다’의 뜻으로서,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絶對的 

歸依’를 나타낸다. 이런 점에서 쁘라빠띠가 박띠 요가 이후에 일어

나는 직관적인 형태의 명상적 박띠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들의 차이를 박띠가 명상과 초월적 존경

을 행하는 과정에 노력, 인내,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다면, 쁘라빠

띠는 神에 대한 직접적인 ‘完全한 依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0) 두 가지의 차이가 인지된다.

그런데 라마누자의 실천론에서 중심이 박띠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나, 공교롭게도 그는 베다아르타 상그라하 에서 

“그(개아)의 윤회로부터 해탈은 Bhagavat-Prapatti(신에게 歸依)

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11)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이 점에

서 라마누자가 박띠만을 해탈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언급한 것과는 달리 또 다른 독립된 수단으로 쁘라빠띠를 인정하

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아니면 쁘라빠티

를 박띠의 한 측면으로 생각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8) 純粹(sauca), 忍辱(kṣāni), 無嫉妬(anasuya), 不惡口(anasūyā), 無慾(aspṛhā), 

不貪(akārpaṇya), 善行(maṅgala), 일체중생에 대한 

悲心(sarva-bhūteṣu-dayā). Srinivasachari(1978) p.381.

9) Cyril Veliath(1991) p.150.

10) Cyril Veliath(1991) p.155.

11) VS para.76,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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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마다 상이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난점의 해결은 라마

누자의 실천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 이 문제로 

라마누자의 사후에 추종자들의 분파마저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까

지도 했다.12)

먼저 박띠와 쁘라빠티가 동일함을 주장하는 견해를 보자. E.J. 

Lott는 베단따 체계의 입장을 고려할 때, 라마누자의 사상과 실천

론에서 박띠가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띠 속에 

Jñāna와 Karma를 포함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 성격이 변형된 

점을 지적하면서, 박띠를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 특히 

박띠와 쁘라빠띠를 다른 길로 언급하지 않는다.13) 이와 유사한 주

장이 Anima Sengupta에 의해서 보이는데 양자는 해탈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본질적으로 합성된 것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

다.14)

다음으로 상이함을 주장하는 학자 중에 S.M. Srinivasachari의 

경우는 박띠와 쁘라빠띠를 별개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박띠는 해

탈(mukti)을 성취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그것이 명상을 

포함하는 분투적인 수행적 성격 때문에 실천하기 힘든 것으로 보

12) 라마누자 사후 Śri Vaiṣṇavas는 Vaḍagalais(북부)와 Teṅgalais(남부)로 

나뉘어져 서로의 입장을 달리했다. 양파 모두 신에 대한 박띠를 

중시하였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신의 은혜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서 

분파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박띠의 강도와 효과에 대한 차이 또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양파 중에 북부는 개아의 노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은혜는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으며, 헌신으로 얻을 수 있다. 

즉 브라흐만은 적어도 자신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를 기대한다. 남부는 

신의 은혜는 신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헌신자의 노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브라흐만은 숭배자로 하여금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또한 북부는 해탈은 범어 원전들(베다, 우빠니샤드 

등)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데 반해서, 남부는 tamil 

prabandha(위슈뉴 신에 대해 따밀어로 노래한 것들)에 의해 해탈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소의경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B.V.Ramanujam, 

pp.247-248. Cyril Veliath(1991) p.174.

13) Lott(1976), pp.3-7.

14) Sengupta(1967),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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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반면에 쁘라빠띠를 해탈에 도달하는 직접적이고 독립적

인(advāraka) 수단으로 보고 있다. 단지 선결 조건은 해탈을 추구

하는 자의 마음의 변화와 신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

질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쁘라빠띠를 모든 캐스트가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실천론으로 박띠의 길을 따를 수 없는 모든 사

람들에게 구제를 약속하는 길로 정의하고 있다.15)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논자가 주목한 것은, 이 

양 개념이 현실 영역에서 초월적 영역에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점

이다. 실제로 인간 내면에 본유한 神性의 문제와 종교적인 체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라마누자의 고민을 이 두 개념에 대한 그

의 취급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그 예가 라마누자가 박띠를 주로 다루는 스리 바샤 에서 쁘라

빠띠에 대해서는 명백히 언급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스리 바샤 가 전통적인 베단따 학파의 입장에서 쓰여진 註釋書이

기 때문에, 민간 종교[Pāñcarātra]에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쁘라

빠띠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라마누자가 

쁘라빠띠의 교의가 자신의 교의를 세우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였

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쁘라빠띠를 자신의 주요저서 속에 포함시

켰을 것이다. 하지만 라마누자가 스리 바샤 에서 쁘라빠띠를 완

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지배적이다.16) 

스리 바샤 에 대한 최초의 주석가로 알려진 Śudarśana Sūrī는 

라마누자가 쁘라빠띠를 제시된 지식(nyāsa-vidyā)으로서 이해하

도록 의도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명상의 방법을 주로 제시

15) Srinivasachari(1978) pp.384-385.; S.M.Srinivasachari는 두 분파의 

차이점을 박띠와 쁘라빠띠의 차이로 보고 있다. pp.583-584 참조.

16) J.B. Carman은 라마누자의 소작품들(Śaraṇāgatigadya, Śrīraṇgagadya, 

Śrīvaikuṇṭhagadya)과 스리 바샤 나 베다아르타 상그라하 의 사상이 

상이함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스리 바샤 나 베다아르타 

상그라하 에서 해탈 수단으로서 취급되는 것은 박띠라고 인정하고, 

소작품에서는 專心歸依의 의미인 Prapatti를 설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Carman(1974) p.2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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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스리 바샤  3장은 쁘라빠띠를 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7) 

이것은 곧 쁘라빠띠에 명상적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케 

한다.

그런데 베다아르타 상그라하 에서 단지 한번 언급되는 쁘라빠

띠에 대해서 S.R. Bhatt는 문맥상 라마누자가 쁘라빠띠(prapatti)

를 ‘pratipatti’(獻身) 혹은 ‘prāpti'(達成)로 파악하여, 해탈에 도달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

다.18)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 1) 쁘라

빠띠라는 말이 스리 바샤 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 2) 

베다아르타 상그라하 에는 단지 한번 보이는데 Mysore판 사본에

는 그 문맥이 없다는 점. 3) 기따 바샤 에서 라마누자는 쁘라빠띠

를 Pāñcarātra파에 의해 사용된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라마누자는 신에 무조건적으로 귀의하는 쁘라빠띠에 관한 Pāñ

carātra의 교의를 자신의 저작 중에서는 채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 따라서 라마누자와 Pāñcarātra파에서 보는 쁘라빠띠는 서로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비록 라마누자가 베단따의 정통성을 지키

기 위해 의도적으로 쁘라빠띠를 자신의 주요저술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그가 쁘라빠띠를 Pāñcarātra에서 사용된 단순한 신앙적 

귀의보다는 명상적 의미로 보는 점은 박띠가 지닌 명상적 의미와 

더불어 두 길이 별개의 길이 아니라 동일한 것 또는 쁘라빠띠가 

박띠에 보조적인 것일 수 있다는 예측을 낳게 한다. 이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은 라마누자의 주요 저작과 소작품 Śaraṇāgatigadya

19)의 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을 기대한

다.

17) Plott(1974) p.207. 재인용.

18) 松本 照敬(1990) p.157. 재인용.

19) 松本 照敬의 梵本과 飜譯을 기초로 한다. 松本 照敬(1990)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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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쁘라빠띠의 문헌 용례와 의미 분석

라마누자의 소작품인 Śaraṇāgatigadya 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부는 구원을 끌어내기 위한 찬양과 청원과 함께 저자(헌신자)

와 나라야나(Nārāyaṇa)의 배우자 Śrī 女神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후반부는 최고신인 나라야나와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총 

23절로 이루어져 있다. 1절은 Śrī 여신에 대한 귀의를 표명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Śrī 여신에게 獻辭]

옴, 존경하는 나라야나의 願望에 나타내는 本質과 容態 및 속성,-- 

즉 위대함, 주권, 善性도 무량하고 탁월하며, 수많은 미덕을 지니고 있

는-- 蓮華의 산림 속에 거주하고, 영원하여 불멸이며, 神 중에 神의 신

성한 배우자, 전 세계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이며, 귀의처를 찾는 자

의 귀의처인 Śrī 여신에게 나는 다른 귀의처를 찾지 않고 귀의합니다.

(1절) 

[귀의의 고백]

진실한 바가완(Bhagavān)의 연화와 같은 양발에 끊임없이 높은 박

띠, 높은 지혜, 최고의 박띠(ekāntikātyantika parabhakti-parajñāna-pa

ramabhakti)를 행함으로써 완전히 충만된다. 상주하고 가장 순수하며 

專一한 목적 즉 무량하고 애정어린 바가완에 대한 직관이 결과로 생긴

다. 그 직관에 의해서 무량하고 탁월한 喜悅이 생한다. 그 희열은 생류

의 어떤 상태에도 응한다. 

완전한 종속성에 따라서 생기는 唯一한 기쁨이 있다. 그 기쁨으로부

터 얻어지는 바가완의 영원한 속성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의 

연화와 같은 양발에 ‘專心 歸依’(śaraṇāgati)하는 것만이, 나에 있어서

는 진실이다.(2절)20)

20) 松本 照敬(1990)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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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서 내용상으로는 신의 양발에 일련의 초월적인 ‘높은 

박띠’(parabhakti), ‘높은 지혜’(parajñāna), ‘최고의 박띠’(paramabh

akti)를 행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직관, 희열, 자비가 생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완전한 복종’ 즉 신에 대한 전심귀의 쁘라빠띠[śaraṇā

gati]에 의해서 ‘희열’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박띠와 동일

한 결과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라마누자의 주저인 베다아르타 상그라하 의 실천체계와 

비교하자면 제 1 단계는 다르마적인 행위. 제 2 단계는 명상(Dhy

āna-yoga, Bhakti-yoga, 낮은 박띠)으로 이루어지고, 제 3 단계는 

전체적으로 박띠라 볼 수 있다. 높은 박띠(parabhakti) 내지는 최

고의 박띠(parambhakti)를 제 3단계의 박띠 과정으로 보는 것이

다. 이 일련의 박띠와 함께 이어지는 쁘라빠띠 즉 ‘완전한 종속성’

은 바가완의 영원한 속성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말하자면 파탄잘리가 명상을 “일어나는 한 생각이 하나의 방향

성을 갖는 것으로 마음을 단일한 집중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

이라 하듯이 명상이나 박띠와 쁘라빠띠는 하나의 대상, Bhagavān

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태여 이들을 구분하자면, 명상이 수행적 측면을 보

여 준다면, 초월적 박띠나 쁘라빠띠는 신비체험을 이끌어내는 명

상의 결과 내지 최종적인 종교 체험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명상과 박띠는 초월로 향하는 일련의 수행 과정이

고 그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바가완의 영원한 속성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쁘라빠띠를 필수적으로 행해야만 한다.

한편 라마누자가 쁘라빠띠와 명상의 관련성을 설명하면서 “나

를 귀의처로 생각하면서, 선행을 하고 오로지 나를 명상하라”하여 

쁘라빠띠를 까르마 요가와 박띠 요가의 배경을 이루는 것으로 보

여주고 있다.21) 이 점이 두 가지 길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증거가 된다.

21) GB 14. 26-27, pp.37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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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다아르타 상그라하 에서도 쁘라빠띠는 해탈의 궁극적인 수

단이다.

“실로 구나(guṇa)로 이루어진 神妙한 구나는 초월하기 어렵다. 나에

게 귀의(prapadyante)하는 者만이 구나를 초월해 간다.”(B.G. 7.14) 과

거의 개아의 업에 따라서 이루어진 다양한 구나의 원질(parkṛti)과 결

합하여 생긴 윤회로부터 해방은 Bhagavān-prapatti 이외에는 불가능

하다.22)

이와 유사하게 기따 바샤  14.26에서도 “Bhagavān에 대한 pra

patti는 guṇa를 극복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또한 不壞(akṣara), 自

在(aiśvarya), Bhagavān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Bhagavān에 

대한 쁘라빠띠만이 구나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며, 브라흐만이 

되는 길이다.” 원질의 구나는 쁘라빠띠로 극복된다고 하고 있다. 

위의 문맥상 라마누자가 쁘라빠띠를 ‘최고신에 대한 절대귀의’의 

의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선행된 까르마 요가와 더불어 박띠 요가 내지는 박띠가 不壞(ak

ṣara), 自在(aiśvarya), Bhagavān을 얻는 수단으로서 모크샤와 관

련지어 염상(upāsana), 개아와 지배자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j

ñāna), 지식의 형태를 취하는 명상(dhyāna) 등과 같은 의미를 갖

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문맥상 박띠와 쁘라빠띠는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바가완에 대한 쁘라빠띠는 최고신에 대

한 歸投가 아니라 최고신에 대한 ‘지식’, ‘인식’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라마누자가 베다아르타 상그라하  여러 곳에서 브라흐

만에 도달하는 수단은 박띠라고 서술하고 있는23) 바에 따르면 해

탈의 수단이란 면에서 쁘라빠띠는 박띠와 동의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명상(낮은 박띠)과 높은 박띠를 포함하는 박

22) VS, para.81 pp.239-240.

23) VS, para.91 p.126. p.127[92], p.12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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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와 쁘라빠띠의 관계는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다르마적인 행위와 명상을 통해 개아 자신의 본질적 본성

(Śeṣa性)을 인식한 자는 원질의 guṇa의 바다를 건너, 오로지 主에

게 헌신하는 賢者(Jñānin)가 된다. “최상의 인격의 본질적 본성은 

명상의 대상이다. 쁘라끄리티로 인해서 그것(본성)이 가려진다. 이 

베일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Bhagavān에 귀의하라.”24) 이렇게 다양

한 종류의 명상자나 현자도 귀의하라고 하듯이 ‘神에 대한 쁘라빠

띠’에 의해서 출세간적인 명상수행이 마무리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브라흐만에 진정으로 은신처를 찾을 때 아뜨만은 브라흐

만의 Śeṣa라는 지식, 즉 영혼과 육신을 구분하는 지혜를 얻고, 모

든 업과 윤회의 속박을 극복하게 된다.25) 결국 결과란 측면에서 

보자면 박띠와 쁘라빠띠는 동일하다는 등식이 성립되며, 서로 분

리되어 수행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Ⅴ. 박띠와 쁘라빠띠의 동일성 확립

쁘라빠띠를 명상(박띠 요가) 후에 일어나는 박띠 단계, 즉 높은 

박띠(parabhakti), 높은 지혜(parajñāna), 最高의 박띠(paramabhak

ti)와 관련해서 살펴보자면, 라마누자는 바가와드 기따  8.22를 

주석하면서 parabhakti를 박띠의 일종으로서 언급하고 있다. 특히 

“나를 이들 3 장소에서 언급된 parabhakti를 가진 자가 되게 하

라”는 구절은 쁘라빠띠만을 언급하는 Śaraṇāgatigadya 의 17절

에 “이들 3 頌에서 언급된 賢者(Jñānin)가 되게 하라” 또는 “단지 

parabhakti, parajñāna, paramabhakti인 본질적 본성을 소유한 자

26) GB 7.14. 

25) GB 15.6, 1511. VS, para. 78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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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게 하라”(15)와 거의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초월적 박띠를 

실행하는 자를 ‘賢者’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Śaraṇāgatigadya

에서도 진정으로 쁘라빠띠를 실행하는 자를 현자로 본다. 세 가지 

박띠와 쁘라빠띠를 실행하는 자를 현자로 보는 것이다. 그럼 賢者

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보자.

 

높은 박띠(parabhakti), 높은 지혜(parajñāna), 最高의 박띠(paramab

hakti)로 인해 완전히 충만된다. 만약 중단한다면 가장 순수하고 전일

한 목적인 즉 무량하며 탁월하며 애정어린 바가완(Bhagavān)에 대한 

직관을 얻을 수 없다. 그와 같이 바가완에 대한 직관에 의해 무량하고 

탁월한 희열이 생긴다.(16)

··· parabhakti, parajñāna, paramabhakti로 인해서 바가완에 대한 

직관을 얻게 되어 나는 영원한 봉사자가 된다. ··· 바가완에 대한 이런 

경험으로 인해 생기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나는 영원한 봉사자가 된다.

(17)26)

 

위의 인용에서 보면 박띠를 통해 수행자는 당연히 순차적으로 

parabhakti로, parajñāna와 paramabhakti로 이행되어 감은 물론 

마지막으로 이들로 인해서 헌신자의 최종적인 목표인 Bhagavān

에 대한 직관(parajñāna)을 얻게 되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봉사자’(paramabhakti)가 된다.27) 라마누자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실체와 속성, 영혼과 육신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브라흐만과 

뗄 수 없는 속성, 육신으로서의 봉사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여기

서 신은 보통 말하는 서구 종교의 신이 아니라 진정한 본성에 대

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무지에서 벗어난 특별한 종류의 초

월적 존재[자아]라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봉사자가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초월적 박띠 내지는 쁘라빠띠는 자기 자신보다 큰 것으

26) 松本 照敬(1990) pp.70-71 재인용.. 

27) 봉사자란 의미는 신의 목적과 의지를 세계에 대신 이룩하는 역할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불교의 보살과 라마누자 내지 바가와드 기따 의 

현자의 정신과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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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지되는 것28)을 향해 자기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또 전적으로 

개방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즉 박띠와 쁘라빠띠는 신에 대한 

無我的 신애와 귀의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박띠의 강도가 더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도 있고, 또한 반대로 신에 대한 단계적 경험의 상승 속에서 신이 

인간을 자신에게 귀의 봉사하게끔 하는 의미도 지닐 수 있다. 세 

가지 박띠에 대한 라마누자의 직접적인 설명은 거의 없는 상태이

다. 다만 단편적으로 나타난 것을 취합해 본다. 그럼 세 가지 단계

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parabhakti는 신과 인간간의 교제가 확립되는 단계라고 해

석할 수 있다.까르마 요가와 박띠 요가의 결과로 ‘아뜨만에 대한 

직관’ 즉 자기 자신의 본질(śeṣa)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는데, 

이 인식에 의해 숭배자는 신과의 친밀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과

정이 반복적으로 행해져 숭배자가 강열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끊

임없이 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신에 대한 직관에 가까울 정도로 

완전해진다. 바로 이 과정을 parabhakti라 한다.29) 신과 인간의 관

계를 매개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의 ‘사랑’뿐이라는 점에서, 신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박띠와 인간에 대한 신의 사

랑이 공유되는 감정이 바로 parabhakti이다. 따라서 parabhakti는 

일차적으로 인간이 神에 대한 존재론적 의존성(śeṣa)을 인식함으

로써 헌신적이며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일깨우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parajñāna는 명상과 박띠의 결과로서 Bhagavān에 대한 

직접적 지식(pratyakṣa)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상태는 parabhak

ti의 차원을 넘어서, 신의 의지 속에서 인간이 다양한 행위를 수행

하는 단계이다.30) 브라흐만을 확실히 인식하는 즉 베단따 학파의 

28) “브라흐만은 중계자요, 대상이요, 목적이요, 수단임을 깨달아야 한다. 

깨달은 자는 낙담하지 않으며, 모든 장애와 방해물로부터 해방된다.” VS 

para.92 p.128.

29) Srinivasachari(1988) p.284.



박띠와 쁘라빠띠의 상관성 연구 ∙ 1 9 9

말을 빌면 ‘브라흐만에 대한 지혜’가 성취되는 단계로서 사랑이 

더욱 깊어진 단계이다.31)

마지막으로 Bhagavān에 대한 직관이 영속성이 없는 상태가 pa

rabhakti와 parajñāna라고 한다면, paramabhakti는 영속성을 지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32) 신과 인간의 관계도 영속적인 관계로서 

인간은 신의 은혜(prasāda)33)의 힘을 입어 신에 영원한 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Van Buitenen는 bhakti보다 parabhakti가 우월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 bhakti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이 견해를 바탕으로 bhakti

와 parabhakti는 사랑(숭배)의 감정을 포함한 同意的 의미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두 가지도 사랑(숭배)의 감정 속에서 각각 parajñāna

는 진실로 신을 아는 것, paramabhakti는 신과 합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34)

이상과 같은 해석은 라마누자가 구사하는 술어의 의미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것들은 본래 박띠의 성격이 지속적인 

‘흐름’에 비유되듯이, 신에 대한 헌신적 사랑이라는 심리적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神을 기억(명상)하고, 직관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인 박띠의 의미는 라마누자가 자주 언급하는 기름

의 흐름과 같은 반복적 수행 내지 명상의 과정 내지 결과이다. 이

것은 라마누자가 점진적 해탈을 지향함을 나타낸다. 또한 신과 인

간간의 사랑의 강조는 확신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심리적 안

30) Cyril Veliath(1991) p.154.

31) Srinivasachari(1978) p.284.; Plott(1974) p.60.

32) Srinivasachari(1978) p.284.

33) pra-sāda가 ‘(業)의 은혜를 주다’는 뜻과 더불어, prasāda는 淸澄한 것, 

평정, 또는 淨, 청정심, 신심, 귀의심(梵和大辭典(소화62) p.878)으로 

봐서는 쁘라빠띠를 행한 자는 신을 통해 상대적으로 평정, 청정심 등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4) Van Buitenen은 Karman, Jñāna, Bhakti의 상승 과정을 언급하면서 

Karman은 신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神에 대한 속죄(ārādhana)의 의미로 

보고, 점차 신에 대한 의식적이며, 사랑하는 단계로 고양된다고 말하고 

있다. VS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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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련

의 심리적 흐름으로서의 parabhakti, parajñāna, paramabhakti를 

포함하는 앞에서 동의적으로 파악한 박띠와 쁘라빠띠는 모두 신

성한 본질에 참여하는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옳으며, 이들은 

해탈에 이르는 별개의 길로 볼 수는 없다. 박띠가 지니는 포용성

에서 비추어 볼 때, 쁘라빠띠와 박띠의 구분은 인간의 능력과 조

건을 고려한 라마누자의 표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Ⅵ. 맺는 말

앞선 인도의 전통들을 종합적으로 융화 소화해낸 라마누자의 

실천론 속에서 대중의 언어로 종교적 진리를 표현하려했던 박티

와 쁘라빠띠는 해탈을 성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이다. 라마누자

는 이 두 길을 대해서 각기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자신의 저

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본고는 과연 이 두 길이 어떻게 해탈의 길

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이 두 길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다양한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라마누자의 실천체계를 

여러 그의 저작을 통해서 살펴봤다. 특히 라마누자가 전통 베단따 

학자인 동시에 Vaiṣṇava의 종교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문헌에 따

라 각기 다른 실천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간추

린 실천체계는 1. 성전을 통한 바른 지식의 획득. 2. 적절한 karm

an 실행과 더불어 정신적 德性의 개발. 3. 명상의 준비 단계로서 

인간의 죄가 소멸되고, 마나스의 안정을 가져오는 祭祀行爲(karma

n)의 실행. 4. 명상(dhyāna-yoga, bhatki-yoga) 실행. 마지막으로 

5. 非暝想的 요소인 다양한 헌신의 실천이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

사인 박띠와 쁘라빠띠와 관련해 두 술어가 단순히 일차적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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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애’와 ‘귀의’는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봤다.

이어 박띠와 쁘라쁘띠의 차이점을 박띠의 성격을 노력, 인내,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기에 명상과 초월적 존경으로 보고, 쁘라빠

띠는 神에 대한 직접적인 ‘完全한 依存’로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여

기서 두 술어가 해탈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란 관점에서 과연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 가를 검토해 보았다. 

먼저 박띠와 쁘라빠띠가 해탈을 성취하는 독립된 길인가 아닌

가의 문제에 대해서 라마누자의 저작 속에서의 두 개념의 취급은 

베단따 학자의 입장에서 쁘라빠띠를 자신의 주요 저작 스리 바

샤 , 베다아르타 상그라하 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특히 기따 바샤 에서 라마누자는 쁘라빠띠를 Pā

ñcarātra파에 의해 사용된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 않았고, 쁘라빠

띠를 신에 무조건 귀의하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따

라서 라마누자와 Pāñcarātra파에서 보는 쁘라빠띠는 다른 의미임

을 확인했다. 결국 박띠나 쁘라빠띠 모두 명상 내지는 종교 체험

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점을 밝혀보았다. 最高神에 대한 지식의 

형태를 취하는 박띠와 Upāsana의 본래의 의미로 볼 때, 쁘라빠띠

는 최고신에 대한 귀의보다는 최고신에 대한 觀, 직관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따라서 라마누자는 두 길이 별개의 길

이 아니라 동일한 것 또는 최소한 박띠에 보조적인 것으로 간주

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어서 쁘라빠티에 대해서 문헌의 용례와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라마누자의 소작품 Śaraṇāgatigadya 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초

월적 박띠(parabhakti, parajñāna, paramabhakti)와 쁘라빠띠는 동

일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기

따 바샤  14.26에서 “Bhagavān에 대한 Prapatti는 guṇa를 극복하

는 유일한 수단이다. 또한 akṣara, aiśvarya, Bhagavān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란 문구와 박띠 역시 “akṣara, aiśvarya, Bhagavān

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란 동일한 라마누자의 서술로 보면 두 

개념은 동일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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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대한 ‘지식’, ‘인식’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초월적 박띠와 쁘라빠띠의 동일성을 확립하는 예를 

초월적 박띠(parabhakti, parajñāna, paramabhakti)를 실행하는 자 

즉 현자의 의미와 봉사자의 의미를 통해 밝혀보았다. 일련의 초월

적 박띠 parabhakti, parajñāna, paramabhakti의 각각은 parabhakt

i는 일차적으로 인간이 神에 대한 존재론적 의존성(śeṣa)을 인식

함으로써 헌신적이며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일깨우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parajñāna는 브라흐만을 확실히 인식하는 단계로서 

사랑이 더욱 깊어진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paramabhakti는 Bhaga

vān에 대한 직관이 영속성이 없는 상태가 parabhakti와 parajñāna

라고 한다면, paramabhakti는 신과 개아의 영속성을 지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일련의 심리적 흐름으로서의 parabhakti, parajñāna, p

aramabhakti를 포함하는 쁘라빠띠와 박띠는 모두 신성한 본질에 

참여하는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옳으며, 이들은 해탈에 이르

는 별개의 길로 볼 수는 없다. 박띠가 지니는 포용성에서 비추어 

볼 때, 쁘라빠띠와 박띠의 구분은 인간의 능력과 조건을 고려한 

라마누자의 표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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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about Interrelationship of Bhakti and 

Prapatti: In Practice Theory of Rāmānuja

Joo, Myung Chul

(Dongbang Graduate Univ.)

This treatise emphasized though Bhakti and Prapatti are 

handled to some meaning and examine what relation are 

between two concepts also within practice theory of 

Rāmānuja.

Various practice method of yoga, Tapas etc.. of India 

tradition, with flowing of long time is transmissive. By the 

way, achievement method of various form appears in 

Ramanuja's practice system inside as leader of Viṣṇu 

religion with faith also as vedānta scholar. Therefore, 

wished to establish Rāmānuja’s practice theory that is 

combing priority cross systematically.

Had the conclusion, and try semantic analysis about 

Prapatti and Bhakti that retain meaning of 'Devotion', 

'Self-sacrifice' that wish to find a refuge in God's bosom 

which is the pure religious alternative that is handled for 

path of liberation that is different from achievement theory 

of orthodoxy vedānta school. 

Devotion about faith of usual general meaning, 

self-sacrifice, do analysis that is theism who emphasize the 

grace of God(prasāda) by Bhakti and Prapatti and last 

means to entertain religious emotion which know in 

Rāmānuja's case to other meaning according to literature 

use.

Cleared that is used being magnified by area t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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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meditation or transcendental awareness which is 

self-discipline method of India tradition.

Found beginning that establish identify of Bhakti and 

Prapatti that this point is used individually within other 

literature. Also, looked for enough religious possibility that 

can reach in liberation by faith and self-sacrifice.

Key words: Rāmānuja, prapatti, bhakti, the grace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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